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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5개 부처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 특별세션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다부처 
협력 심포지엄 개최

 - 꿀벌 질병 진단·제어기술 등 핵심 성과 공유,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 방안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7월 11일(금) 서울

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5개 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참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기상과학원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의 약 35%가 수분 매개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꿀벌은 

핵심 수분 매개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살충제 

사용, 서식지 파괴, 꿀벌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부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약 4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꿀벌질병 진단·제어기술, 스마트 양봉관리, 밀원수종 개발,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증진 등 각 기관 중점 추진 연구의 중간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을 핵심 임무로 ▲ 행동이상 

증상 꿀벌 현장감별 유전자 진단법 개발 ▲ 꿀벌 스트레스 지표발굴 및 관리

기술 연구 ▲ 꿀벌 봉군소실 및 행동이상에 대한 꿀벌응애와 관련된 바이러스 

영향 조사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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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업과학원은 ▲ 이상기온 대응 꿀벌 스마트 관리 기술 개발 ▲ 건강한 

봉군 유지를 위한 꿀벌 최적 영양분석 ▲ 기후변화 대응 화분매개벌의 농업

생태계 서비스 증진 기술 개발 ▲ 밀원·재래꿀벌 양봉산물 특성 및 효용 

가치 증진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 개발 및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은 ▲ 밀원식물 개화시기 예측 

원형모델 및 개화시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공유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 화분매개곤충 인벤토리 구축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

에서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라고 하면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한 협력체계 강화로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다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 일정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책임자 과  장 김재명 (054-912-0722)

세균질병과 담당자 연구관 이향심 (054-912-0743)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책임자 과  장 한상미 (063-238-2841)

양봉과 담당자 연구사 최홍민 (063-238-2897)

담당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자 과  장 권해연 (031-290-1151)

산림특용자원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나성준 (031-290-1162)

담당 부서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자 과  장 길현종 (032-690-7168)

기후변환경생물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이승규 (032-690-7086)

담당 부서 국립기상과학원 책임자 부  장 김승범 (064-780-6660)

기상응용연구부 담당자 연구관 김규랑 (064-780-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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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다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 일정


